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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이야.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	드리면	돼.	우리가	

오늘	할	일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는	의아했어요.	먼지를	터는	게	더	진짜	일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아멜리아의	가족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모두들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어요.	아멜리아는	소파로	가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아멜리아는	구석에	놓여	있던	토끼	인형을	

발견했어요.	“저	토끼	귀여운데요?”

아멜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던가?	이	할미의	오빠인	멜과	아기	

토끼	이야기	말이야.”

아멜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토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멜	오빠가	아빠	엄마	없이	혼자	

있는	아기	토끼를	발견했었지.	오빠는	토끼가	다치지	않도록	자기	

셔츠	안에다	품어	주었어.”	할머니는	멜	할아버지가	지으신	토끼장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도	기억해	내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스타라고	이름지어	주셨던	애완	송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스타를	타고	다니기도	하셨대요!	

아멜리아는	할머니가	송아지	등에	올라타신	모습을	상상하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할머니가	조그마한	여자아이였던	때가	

있었다니,	상상이	잘	안	되었어요.

할머니는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토끼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하시고,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셨죠.

아멜리아는	계속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	

갔어요.	엄마와	언니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앉아서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음이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몇	분	후,	엄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은	다	끝냈어요.	

이제	저흰	돌아가	볼게요.”

“고맙구나,	아멜리아.”	할머니는	아멜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와	주어서	이	할미는	정말	좋았단다!”

아멜리아는	할머니를	꼭	안아	드렸어요.	아멜리아는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멜리아가	엄마께	여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	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	아멜리아는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아멜리아는	말했어요.	“곧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알리사	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멜리아,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	어땠어?”

“생각보다	힘들었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오늘	정말	잘했어,	아멜리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에이,	아니에요.”	아멜리아가	대답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어요.	할머니가	애완	송아지를	

키우셨던	거	다들	알고	있었어?”

“아기	소를	말하는	거야?”	사라	언니가	물었어요.

“맞아!	할머니는	송아지	등에	올라타곤	하셨대.”	아멜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송아지	이름은	스타였어.”

아멜리아는	할머니가	해	주신	다른	이야기도	모두	들려주었어요.	

할머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된	건	꽤	멋진	일이었어요.

에밀리	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음번에는	바꿔서	

해	보자.	나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어!”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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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

아 멜리아는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동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할머니의	보드랍고	커다란	담요에	파묻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놀기	위해	할머니	댁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는	거였어요.

가는	길에	아멜리아의	언니들은	서로	어떤	일을	맡아	할지	

상의했어요.

사라	언니는	빗자루질을,	에밀리	언니는	걸레질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는	알리사	언니에게	창문	청소를	부탁하셨어요.

“저는요?”	아멜리아가	엄마께	여쭈었어요.	“먼지를	털까요?”

“너에게	맡길	특별한	임무가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들어	주었으면	해.”

아멜리아는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어요.	“네,	듣고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방금	말한	그걸	하면	돼!”	

엄마는	웃음을	터트리며	

말씀하셨어요.	“잘	듣는	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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